
구미로 수출하려는 일본의 오가닉 면이 각광받아 

일본의 “에이 걸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프르미에르 비죤(Premiere 

Vision : PV 세계에서 권위 있는 소재전)이 개최되기 전에 이탈리아나 프랑

스의 고객을 찾아다니며, 출품하기 전에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 상품의 

소개 활동)을 정성껏 하며 다니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현지의 대리점을 바

꾸어 새로 계약을 맺고 다시 소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이제까지 엷은 니트 천을 열심히 만들어 오고 있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엷은 니트 천은 물성면(物性面)에서 안정이 잘 안되고, 

따라서 모방하기가 어렵다. 봉제도 어려워, 이 회사로 제품의 납품을 의뢰하

는 고객이 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롭게, 낡았으

면서도 최고급이라고 하는 빈테이지(vintage)티가 있는 생지를 개발해 왔다. 

소재면에서는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의 낙면(落綿)을 사용한 리사이

클(recycle) 면을 톱(top) 염색하여, 헐겁게 니트 포로 짠 시리즈(series) 등을 

새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상담하였을 때, 에콜로지(ecology)에 대한 관심

이 커서 “오가닉 코튼”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양(羊)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털을 조금 남기고 깎은 뉴질랜드 

양모를 새로 채용(採用)하였다. 이 울은 동물을 애호하는 관점과 섬유장이 길

고 소프트한 촉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에콜로지에 대한 관점과 동시에, 고급 소재에의 관심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가 힘을 쏟고 있는 면 80%ㆍ캐시미어 20%의 실을 사용한 소재는 일



본 내에서나 해외로부터도 2006년부터 상당히 큰 양(量)의 주문을 받게 되었

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소재로는 인도의 고급 면인 “수빈

(Suvin)” 면 등이 있다. 톱(top)으로 믹스(mix)하는 등의 특징도 인기가 있으며, 

텐셀ㆍ캐시미어 혼방이나, 면ㆍ울 혼방, 실크ㆍ울 혼방, 캐시미어 100% 등의 

소재도 내놓고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3월기(期)에 구미로의 텍스타일 수출 판매고가 1억 5천

만 엔으로, 전기(前期)보다도 근 3배 정도로 늘어났으며, 2006년 목표는 3억 

엔이다. 전체 수출품의 70~80%는 상사(商社)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하

고 있다. 제품화 비율(製品化比率)은 전체의 약 20% 정도이다. 

오노 니트 공업은 생지가 서로 들러붙는 현상(fastening 現象)을 일으키지 

않는 엷은 니트 천 “코즈모라마”의 다음가는 중요 소재로서, 데이진 파이버

(帝人 Fiber)의 광발색(光發色) 섬유 “몰포 텍스”를 사용한 컷소오(cut-sew)에 

힘을 쏟고 있다. “몰포 텍스”는 독자적인 발색성을 살려 니트 천을 짜기가 어

려워, 타사에서 모방하기 어렵다. 

“몰포 텍스 니트”는 일본 내에서 2006년 춘하절 상품부터 판매고가 오르고 

있다. 2006년 추동절 상품으로는 자켓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울 혼방을 중심으

로 “몰포 텍스”를 사용한 소재는 문의가 활발하다. PV 회장에서도, 일본 내에

서 호평을 받고 있는 두 소재를 중심으로 특징을 발휘하고 있다. ♣ 


